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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강 경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생의 심리

적 안녕감을 재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자기효

능감 향상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

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도구는 강점인식 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 심리적 안녕감 척도(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Sobel tes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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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결과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은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

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강점인

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음에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호소하는 고등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기 위한 강점 기반의 상담, 교육, 프

로그램 등의 개발 및 개입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고등학생,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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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복주택, 국민행복카드, 국민총행복증진법,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세계

행복지수, 세계 행복의 날 등 최근 우리나라 안팎으로 행복이란 단어를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일까. 그만

큼 오늘날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

은 행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간 욕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진은설, 2012).

행복은 환경, 관계, 정서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행복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긍정적

인 발달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이현진,

2022).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학업, 공부로 인

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진로에 대한 불안과 갈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김광중, 천윤석, 2009; 김보경, 조광익, 2014). 특히 청

소년의 심리적 불안 수준은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이상영, 2016), 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권현주, 2012).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실정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학교 사회발전소에서 발표한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

균인 100점에도 못미치는 79.5점이며, 22개국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염유식, 성기호, 2021). 또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서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률이 2020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1년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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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심수진, 김은아, 2022).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질병관리청(2023)에서 발간한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43.0%, 우울감 경험률 29.3%, 자살 생

각률 13.1%, 외로움 경험률 18.2%, 중등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 13.1%로 나

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청소년의 행복, 정신건강, 안녕, 삶의 질 등의 지표로서 심리적 안녕감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명희, 이수연, 2013; 강승희, 2010; 김명

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수희, 2011; 박은정, 최수미, 2014; 박정희, 심혜숙,

2007;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이은경, 2019; 최아라, 2021). 심리적 안

녕감이란 개인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Diener,

1984)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심리적 차원들의 합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잘 기능하고 있음을 뜻하며(Ryff, 1989), 자아존중감,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균형감, 사회성, 사회적 참여, 행복 등 6가지 요인들로

설명된다(박은정, 최수미, 2014).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적응적인

생활 안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인기의 삶의 질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희,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과 그 관계들을 밝혀낼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

존 질병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유은영, 손정락,

2013),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

동을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권혜경, 이희경,

2021). 특히 긍정심리학적 변인 중 강점인식은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 강점이란 개인이 지닌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

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을 뜻하며(Clifton & Anderson, 2002), 강점인식은 그

러한 강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Govindji & Linley,

2007).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주관적인 안녕으로의 첫 단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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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며(Snyder & Lopez, 2008), 강점인식의 수준이 개인의 안녕감, 행

복 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조

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Peterson & Seligman, 2004). 김지영과 권석만

(2013), 이문희(2012)의 연구를 비롯한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2011).

하지만 Lopez(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오

직 3분의 1만이 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 이는 강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

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점인식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

인 영향의 심리적 기제에 대해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인 태도와 유능감은 개인이 갖는 안녕

감과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Evans, Pellizzari, Cullbert,

& Metzen, 1993; Hong & Giannakopulos, 1994).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에게 주어

진 상황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

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가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안순자, 1997). 이러한

믿음은 행동의 근원이 되어 인간 발달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ent & Hackett, 1994).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과제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

고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

에서 끈기를 보이고 실패 후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와 같은 동기 과정에 영향

을 준다(Bandura, 2001). 또한 성취행동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기조절, 관계, 스트레스 대처, 어려움 극복의 효능감 등을 내

포한다(장우귀, 2007). 따라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의

어려움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이만제, 2009),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최유리, 2013). 또한 실패와 도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

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닌다(김해양, 2014). 더불어 학교 적응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 양호하기 때문에 학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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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잘한다(조윤미, 이숙, 2008).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삶의 전반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초기에는 특수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나타나는 효능감으로 개념

화되었으나(Bandura, 1977),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일반성 차원에 초점을 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개념화되었다

(Chen, Gully & Eden, 2001; Eden, 2001; Sherer & Adams, 1983).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기존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으

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이며(Sherer, Maddux, Mercadante, Dunn, Jacobs, &

Rogers, 1982),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고 관련된 장애나 어려움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chwarzer & Jerusalem, 1995)으로 정의된다. 빠

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특정한 상황만을 국한하여 개인의

수행과 적응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며, 특히 학교 장면에서는 학

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적응과 같은 전반적인 수행을 예측하

는 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송윤아, 2010). 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주로 특수적인 과제 혹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관점(김수

희, 2011; 김해양, 2014; 류재한, 2014; 문현실, 2006; 이은영, 2022; 이은우,

2005)에서 연구되어왔다.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신념을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을 바라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정도가 자기효능감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개인은 강점을 발견함으로써 참다운 자신

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며(Seligman, 2002), 나아가 미래와 직업에 대한 효

능감 또한 증진된다(Lopez, 2008). 즉, 강점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자기개념이 형성되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원민정,

2017). 국내에서 이루어진 강점인식을 활용한 강점기반의 프로그램들(류재한,

2014; 전정환, 2012)은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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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점인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며, 높은 강점인식의 수준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강점인식을 통해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는 위와 같은 경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를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는 조남근 등(2016)의 연구가 유일했으며

그마저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매개효과란 예측변인(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서 준거변인(종속변

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특정한 개입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명백할 때, 어

떤 변인이 그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MacKinnon & Dwyer, 1993).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이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상담과 교육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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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은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다.

가설 1-2.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다.

가설 1-3.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변인으

로(Brown, 1997),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보여주며,

독립변인의 영향으로 종속변인의 변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이상균, 2007). 따라서 매개효과란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제3의 변인이 매개하는 효과를 뜻한다(Baron &

Kenny, 1986).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의 고려사항을 바

탕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가설과 모형을 설정

한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밝혔으며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에 대

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이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과

상관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독립변인보다는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여야 한

다(Frazier & Barron, 2004). 이 연구의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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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인식과의 상관이 .578이며,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이 .667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보다는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였다. 셋째, 신뢰도가 높

은 매개변인을 선정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을 경우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과는 과소 추정되지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는 과대 추정되기 때

문이다(서영석, 2010). 이 연구의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들에서 양호한 신뢰도를 갖추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Cronbach’s ⍺ 계수가 .893

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Ⅰ-1의 연구모형을 통해 고

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Ⅰ-1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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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강점인식

이 연구에서는 Clifton과 Anderson(2002)이 포괄적으로 정의한 강점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강점은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을 의미한다. 강점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

각하는 것을 말한다(Govindji & Linley, 2007).

이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와 Linley(2007)이 개발

하고 김민정과 이희경(2014)이 번안한 강점인식 척도(Stregths Knowlege

S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나.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

(Diener, 1984)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차원들

의 합이며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함을 의미한다(Ryff, 1989). Massé와 그의

동료들(1997)은 Diener(1984)가 제안한 주관적 안녕감과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을 토대로 안녕감 척도(WBMMS)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분류에 따

라 이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균형감,

사회성, 사회적 참여, 행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se ́와 그의 동료들(1997)

이 개발한 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을 박은정과 최수미(2014)

가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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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자기효능감

Bandura(1977)는 특정 상황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전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적용

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란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들 안에서 필수적

이라고 여겨지는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

미한다(Eden, 2001).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윤아(2010)가 개발하고 타당

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 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

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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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강점의 개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2002)은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

한 학문이면서도 동시에 강점과 덕목에 대한 학문이어야 한다. 진정한 치료란 손

상된 것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최선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

이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기존의 질병 모델에 입각한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김혜경, 이희경, 2019), 개인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강점(Strength)을 강조하였다(조영아, 2021).

강점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대한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먼저 Clifton과 Nelson(1992)은 강점을 재능의 확장으로 보며 ‘개인의 재능

및 그와 관련된 지식, 기술, 노력을 결합한 것이며 특정 과제에서 일관되게 완벽

에 가까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강점을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이라 칭하며 ‘사고, 정

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로 정의하였고, 이는 문화와 시대에 걸

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6개의 핵심 덕목(용기, 자애, 절제, 정의, 지혜 및 지식,

초월)과 24개의 하위 강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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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inley와 Harrington(2006)은 강점을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에너지,

수행성, 활용성이라는 3가지 차원의 60개의 하위 강점들이 포함된다. Clifton과

Anderson(2002)은 강점을 ‘긍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나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이라고 성격강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강점에 대한 정의는 성격적 특질, 역량, 선천적인 재능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확장된 관점에서 강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조

영아,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lifton과 Anderson(2002)이 포괄적으로 정

의한 강점의 개념으로 강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나. 강점인식의 개념

  강점인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Govindji & Linley, 2007).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닌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민정,

이희경, 2014).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

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Rettew와 Lopez(2008)는 강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를 배양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강점을 지니고 있는 사

람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Hill(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알지 못

하여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Lopez(2008)의 연구에서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김민정, 이희경, 2014).

강점인식의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로 밝혀져 왔다. 강점인식은 삶의

만족감이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Govindji & Linley, 2007), 강점

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일에 대한 성과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자

아개념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Harter, 1998). 자신의 강점을 많이 인식할수록 자

신의 긍정적인 특성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남근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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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rdner(1999)는 인류 역사에서 비범한 능력을 보인 위인들의 삶과 업적

을 연구한 결과,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 공통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활용한 성격강점 집

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의 정도가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오선명, 2018),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매개

로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이은영, 2022). 이

처럼 강점인식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강점 혹은 강점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성격강점(김지영, 권석만,

2013; 김청송, 2021; 원두리, 2011)과 진로관련(김민정, 이희경, 2014; 조영아,

2021; 최예린, 2019) 연구가 비교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심리

기능에 있어서 강점인식의 긍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졌으나,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포괄적인 강점의 개념을 적용하여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하는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간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였다(이은경, 2019). 초기 연구들은 주로 신체적인 조

건, 수입, 주거상태 등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객관적인 지표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까지는 평가하지는 못하였다(박은정, 최

수미, 2014). 따라서 그 후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

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는지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다(박정희, 심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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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안녕감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이

자기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

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 불렀다(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이자 인지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

족도를 뜻한다(Diener, 1984).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를 정서적, 인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의 의미한다(박현량, 2018).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긍정적 정서

경험이 높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Diener & Suh,

2000).

그러나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높은

삶의 질은 단순히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제안하였다. Ryff(1989)는 Allport의 성숙, Buhler의 기본적인 삶의 경향,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Frankl의 의미에서의 의지, Johoda의 정신건강,

Jung의 개성화, Maslow의 자아실현, Neugaten의 성격의 변화, Rogers의 완전

히 기능하는 개인에 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는 심리적 안녕감을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 차원의 합으로

정의하였고, 각 차원은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 자

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다(Ryff, 1989).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삶이

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삶의 목적을 가지

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 2001; Ryff, 1989).

또한 이후 연구자들은 Diener가 제안한 주관적 안녕감과 Ryff가 제안한 심리

적 안녕감의 개념을 통합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김현주, 2010). Masse ́와 그의 동료들(1998)은 위의 두 가지 안녕감을

토대로 WBMMS(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을 개발하였다.

WBMMS는 프랑스의 퀘벡 사람들의 삶의 에피소드를 통해 경험된 증상과 징후



- 14 -

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경험하고 표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음으로 민속 의

미론적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박은정, 최수미, 2014). 그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개인이 사회에 소속되어 친밀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동기를 갖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Massé et al., 1997).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

(Self-esteem),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Control of Self and Events), 균형감

(Mental Balance), 사회성(Sociability), 사회적 참여(Social Involvement), 행복

(Happiness) 6가지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 포괄적이

면서도 세부적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그 타당성 또한 입증되었다(박은정, 최수미,

2014).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Ryff(1989)의 척도를 사용하

고 있으나, 최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Ryff의 척도가 한국 성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었으나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았음이 보고되었다(박은정, 최수미,

2014). 반면 Masse ́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WBMMS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더 세부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이 연구에서는 Masse ́가 제안한 심리

적 안녕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또래로부터의 인정에 민감

하고, 심리적인 독립과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박아청, 2001).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최아라, 2021).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 중심의 사회, 경쟁적

인 학교 문화, 놀이 및 여가 시간 부족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안녕감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최아라, 2021).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강명희, 이수연, 2013; 황혜원, 2011).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환경에 대한 만족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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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개념이다(이은경, 2019).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며(강승희, 2010), 사회

생활을 하는 데도 적응을 잘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다(이은우, 2005).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교사, 친구와 원만하고 친밀한 관

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으며, 삶의 목표와 방향

성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박정희, 심혜숙, 2007).

한편 이상영(2016)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불안 수준이 중학생이나 대학

생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서도 특히 고등학생 시

기에 심리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심

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이다(권현주, 2012). 그러므로 고등학생에게 학업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이는 가정과 학교

환경, 학업과 입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강명희, 이수연, 2013, 최희순, 201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있어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개념, 대인관

계, 학교적응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협이 다른 청소년 시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종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탐

색하고자 한다.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의 주요 개념으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과제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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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Schunk(1984)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거나, 때로는 긴장

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조

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근원을 작동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대

한 믿음이다(Eden & Aviram, 1993).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하고, 이러한 믿음은 행동의 주된 원천이 되며, 인

간 발달에 있어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Lent & Hackett,

1994).

개인은 네 가지의 정보원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Bandura, 1977). 성취경험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완수한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정보원이다.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실패경험은 자기효

능감을 감소시키지만, 지속적인 성공경험을 통해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실패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성공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김봄메, 2002;

Bandura, 1977). 대리경험은 타인이 수행하는 것과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Bandura, 1977). 언어적 설득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일상에

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행에 대한 노력과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언어적 설득은 설득자의 신뢰성, 권위, 확실성, 노력에 따라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문현실, 2006; Bandura, 1977). 마지막으로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는 정서적 각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매우 높

은 수준의 불안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수행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노안영, 강영신 2003; 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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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가지 정보원들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인지 과정, 동기

과정, 정서 과정, 선택 과정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네 가지 과정은 서

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andura, 1993).

인지 과정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개인

은 자신이 취한 특정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 재해석하는

인지 과정을 통해 행동조절의 통제소재를 자극에서 개인으로 옮기게 된다. 그리

고 개인은 자기 평가적 반응, 목표설정, 미래의 결과에 대한 표상 등의 인지 과

정을 통해 동기화된다. 사회적 비교, 피드백, 능력에 대한 인식, 분석적 판단, 지

각된 통제성 등은 인지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Bandura, 1977, 1993).

자기효능감은 동기 과정을 통해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나 노력

을 지속하며, 실패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

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과제를 지속할 것이다(Bandura, 1993).

또한 자기효능감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를 받고,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등 정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험 상황에서

개인은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위협의 가능성과 자신의 지각된 대처 효능감을 비

교함으로써 위협을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는 지각된 대처 효능감만이 아니라 방

해적인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변화하며, 자기효능감의 향상이나

저하는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부 사건에 대한 낮은 통제 자기효

능감은 우울을 발생시킨다(Bandura, 1977).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다

룰 수 있으며,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선택하고 도전적인 활동

을 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선택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 행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초기에는 상황-특수적 혹은 과제-특수적인 영역의 효능감으로

개념화되었다(Bandura, 1977).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전반적인 영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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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정한 기능 영역에 초점을 둔 자기효능감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므로 사람

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수행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

다(Bandura, 1986). 하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의 일반성 차원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였다(Chen, Gully,

& Eden, 2001; Eden, 2001; Sherer & Adams, 1983; Sherer et al., 1982).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이란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

들 안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Eden, 2001). 개인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처럼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수행이 중시되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Sherer &

Adams, 1983).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맥락 특수적(직무, 학업적 효능감),

영역 특수적(이과 영역, 문과 영역)과 같은 다른 특수 자기효능감들을 포함하고

있다(Kim & Park, 2000).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는 특수 자기효

능감들과 같이 이전 경험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Sherer et al., 1982). 즉 개

인이 다양한 과제와 영역들에서 경험하는 많은 성공경험과 실패경험들은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송윤아, 2010). 이러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일반적인 자신감이나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고 이는 다시 특정한 상황에 대한 효능감인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Shelton, 1990).

비록 특수 자기효능감이 행동과 정서적 반응성에 대한 예측자로서의 역할에서

우세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

전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수행이나 전반적 수행 형태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Sherer, 1983). 그러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건강

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선혜, 1999). 이에 따라 이 연

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신념을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 자

기효능감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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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향숙, 장윤옥, 2001). 청소년들은

자신의 활동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시켜감에 따라 다양한 삶의 과정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방식은 그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윤영애, 2010).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크게 증가하는데, 자신이 바라던 과제에

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성공적인 미

래를 예견하게 된다(최유리, 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사용하며(조윤정, 2006),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이 의욕적으

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Kaplan, 1975). 또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

과도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여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학교 적응의 정

도가 높다고 보고된다(문주영, 2021; 정윤정, 2013; 정윤진, 200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지윤, 이은지(2020)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효능

감이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며 학생들이 올

바른 자기효능감을 지님으로써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친구 및 교사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신승배(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

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고등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

는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동력을 얻게 하며 그 결과 청소년

의 긍정적인 적응과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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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

Seligman(2014)은 행복하고 평안한 웰빙(Well-being)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개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행복을 얻을 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강점인식이 개인의

안녕감, 행복 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선명,

2018; 조남근 외, 2016; Govindji & Linley, 2007; Harter, 1998; Pe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와 Park, Peterson(2005)의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대표 강

점과 관련된 사건들을 떠올림으로써 강점을 인식하게 한 실험집단의 구성원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우울 증상은 유의미

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의 김지영과 권석만

(2013)의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자신의 강점에 대해 글쓰기를 함으로써

강점을 인식하게 한 실험집단의 구성원들은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정서, 자존감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부정정서와 우울 증상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이문희(2012)는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활용한 성격 강점 기

반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3주간 8회기 동안 진행함으로써 실험집단의 고등학생

의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가 유의미하게 증진되었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긍정정서와 대인관계의 효과가 4주 후의 추적검사까지 유의하게 유지되

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같이 심리적 적

응과 관련한 변인들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자존감, 주관적 안녕감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점인식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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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개인이 강점을 인식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재한(2014)의 연구는 강점인식을 활용한 강점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학생

들이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 밝혔다. 전정환(2012)은 강점기반상담모형을 토대로 한 진

로의사결정프로그램을 5주간 10회기를 진행한 결과 실험집단의 고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강점인식을 진로의사결정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등의 동기 부여가 되었고, 정서적 안녕감을 갖게

되어 자기효능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 국내의 연구들은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강점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이 강점인식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인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정적인 연관성이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

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안녕감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능감을

안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vans et al., 1993; Hong &

Giannakopulos, 1994). 그리고 이훈구(1997)는 자기효능감과 자신감과 같은 심

리적인 변인들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수월하고, 부정적인 경험 또한 극복해 낼 수 있어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곽윤영, 정문자, 2010; 이순성, 2010; Band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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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포기와 회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안녕감

이 낮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조영미, 2014; 차정은, 1997), 또한 낮은 자기효능

감은 신체화 증상, 우울증, 부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한다(Holahan &

Holahan, 198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희(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

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

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이는 더 높은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안녕으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화숙, 박미라, 하대현(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신경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며,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자원이 되며, 이는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통제

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저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형성의 주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라.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결점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추

구하는 긍정심리학적 접근은 학교심리학 및 학교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실천 분

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Miller & Nickerson, 2007). 또한 긍정심리학적 개입

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긍정심리학적 개입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긍정심리학적 개입을 통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험집단이 인지행동 치료 통제집단보다 우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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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호전되었으며(임영진, 2010),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안녕, 학교 적응도,

자아 탄력성이 향상되었고(이성훈, 2010), 우울 경향 청소년은 행복감이 증가하

고 우울감이 감소했다(유은영, 2010).

이와 같이 학교 현장과 상담치료에 있어서 긍정심리학적 개입이 주목받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강점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로

관련 연구가 비교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수림, 2015; 김민정, 이희경,

2014; 민예나, 2017; 박선희, 2019; 조영아, 2021; 최예린 2020). 또한 심리 기

능에 대한 강점인식의 긍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졌으나, 어떠

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매개효과란 예측변인(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서 준거변인(종속변인)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에 강한 관계가 이미 존

재하고 이러한 관계 안에 존재하는 심리 과정을 탐색하고자 할 때,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서영석, 2010). 즉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서 매개효과 검증은, 특정한 개입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명백할 때, 어떤 변인

이 그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acKinnon & Dwyer, 1993).

앞에서 밝힌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은 강한 정적 상

관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강점을 인식함으로

써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며, 강점인식을 통해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청소

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

를 가짐을 밝힌 연구는 조남근 등(201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경로가 고등학생에게도 유효한지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

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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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심

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

(주)마크로밀 엠브레인(www.embrain.com)은 전국에 1,670,620명의 온라인 리

서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패널 중 약 6%(약 1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 3월 기준). 실명 확인, 감사 조사, 패널등급제도, 3

진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조사패널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성실 응답자

관리와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켓 샘플링을

이용하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온라인 패널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간의 데이터 품질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

심으로 비교 연구한 이지영과 김진교(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가 예

측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측면에서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였으며, 개

념 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 간 차이가 없

었음을 밝혔다. 또한 단순 이메일 조사, 배너 조사, 흥미 투표조사 등은 확률적

표본 추출할 수 없지만, 패널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확률적 표본 추출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설문은 3월 13일에서 3월 19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온라인 설

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배포된 총 506부의 설문지 중 43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

문지를 제외한 후 총 424부의 설문지를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8%와 50.2%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별 분포 또한 1학년 33.7%, 2학년 33.0%, 3학년 33.3%로 비슷한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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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8.9%, 비수도

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세종

시) 51.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강점인식,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강점인식 척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인식 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김민정과

이희경(201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이며 단일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11 49.8

여 213 50.2

학년

1학년 143 33.7

2학년 140 33.0

3학년 141 33.3

거주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7 48.9

비수도권 217 51.1

(N=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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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이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 .89을 보였으

며, 김민정과 이희경(2014)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예린(2020)의

연구에서도 .8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898

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강점인식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강점인식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강점인식 1, 2*, 3, 4, 5, 6, 7, 8 8 .898

전체 8 .898

(N=424)

* 역채점 문항

나. 심리적 안녕감 척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Masse ́와 그의 동

료들이 개발한 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Massé et al., 1997:
WBMMS)을 박은정과 최수미(2014)가 번안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

제(4문항), 행복감(5문항), 사회적 참여(4문항), 자존감(4문항), 정신적 균형(4문

항), 사회성(4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

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혜현(201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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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을 보였으며, 이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전체 .939,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811, 행복감 .789, 사회적 참여 .737, 자존감 .862, 정신적 균형

.788, 사회성 .758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심리적 안녕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심리적 안녕감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17, 18, 19, 20 4 .811

행복감 21, 22, 23, 24, 25 5 .789

사회적 참여 9, 10, 11, 12 4 .737

자존감 1, 2, 3, 4 4 .862

정신적 균형 5, 6, 7, 8 4 .788

사회성 13, 14, 15, 16 4 .758

전체 25 .939

(N=424)

다. 자기효능감 척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송윤아(2010)가 개발

하고 타당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차원 척도

로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

렇다)까지 Likert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고

등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주영(202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
.929를 보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893으로 나타나 양

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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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일반적 자기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10 .893

전체 10 .893

(N=424)

이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

다.

둘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

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

하였다.

셋째,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강점인식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절대값>1.96 경우, 유의함)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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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의 경향성과 정규 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

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Kline(2005)이 제시한 각 변인의 왜

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8또는 10을 넘지 않았는지 분석한 결과, 강점인

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모두 1을 초과하지 않음

으로 정규 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강점인식 4.48 1.19 -.33 -.29

심리적 안녕감 3.51 .66 -.09 -.61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 3.34 .77 -.22 -.17

행복감 3.52 .81 -.18 -.55

사회적 참여 3.58 .77 -.24 -.35

자존감 3.44 .90 -.31 -.32

정신적 균형 3.45 .80 -.19 -.31

사회성 3.73 .77 -.40 -.22

자기효능감 4.03 .80 -.07 -.25

(N=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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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변인 A B C

강점인식(A) 1

심리적 안녕감(B) .682** 1

자기효능감(C) .578** .667** 1

(N=424)

**p<.01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682, p<.01). 따라서 강점인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

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r=.667, p<.01).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578, p<.01). 따라서 강점인식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도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1-1, 1-2, 1-3 역

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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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에서 살펴본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매개효과 분석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매개효과 검증의 앞서 회

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

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차값은 .685로 0.1보다 컸으며 분

산팽창지수(VIF)는 1.503으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

단계 회귀분석 절차를 따랐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R2adj)
F B SE β t

1 강점인식 자기효능감
.34

(.33)
212.215*** .391 .027 .578 14.568***

2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47

(.46)
366.980*** .379 .020 .682 19.157***

3
강점인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58

(.57)
286.450***

.247 .022 .445 11.455***

.336 .032 .409 10.517***

공차=.685 / VIF 지수=1.503

Sobel Z 통계량

Z=11.348***

비표준화 계수 B(a)=.391, 표준오차 SE(a)=.027

비표준화 계수 B(b)=.548, 표준오차 SE(b)=.030

(N=424)

***p＜.001



- 32 -

표 Ⅳ-3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강점인식이 매개변인인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점인식은 자기효능감을 약 34% 설명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β=.57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강점인식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점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을 약 47%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β=.682,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강점인식과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7%에서

58%로 증가하였고, 강점인식(β=.445, p<.001)과 자기효능감(β=.409, p<.001)이 모

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의 영향력(β=.682→β=.445)보다 감소하

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Ⅳ-1

과 같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Sobel

test에서 Z점수의 절댓값이 1.96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Sobel, 1982), 표 Ⅳ-3과 같이 Z=11.348(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증 결과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즉,

강점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기효능

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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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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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영

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 대한 이해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여 총 424부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심리

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강점인식과 심

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강점인식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

하는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

신의 강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안녕감을 느

끼며, 행복하다는 연구결과(오선명, 2018; 조남근 외, 2016; Govindji & Linley,

2007; Harter, 1998; Peterson & Seligman, 2004)와 일치한다. 아울러 강점인

식과 관련된 활동을 한 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안녕감, 행복, 삶의 만족

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김지영, 권석만, 2013; 이문희, 2012;

Seligman et al., 2005)와도 맥을 함께한다. 즉,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긍정적

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안녕감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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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상담 개입의 접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곽윤영, 정문자, 2010; 김수희, 2011; 이순성,

2010)의 결과와 일치하며,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개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Bandura(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안녕감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

을 증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

록 돕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국내에

서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점활용과 자기효

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밝힌 조남근 등(2016)의 연구만을 찾을 수 있었다.

조남근과 동료들(201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점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 강점을 인

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나아가 강점활용이

라는 변인이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사이를 매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단일 변인 간의 관계와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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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즉, 자신

의 긍정적인 특성인 강점을 발견하고 자각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

황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보다 높은 정도의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또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거나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강점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 또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강점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기효능감을 부

문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적으로 성인과 비교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안

정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진로와 학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기이므로 긍정적인 자기상과 함께 건강한 안녕감을 갖기 위해 자

신의 약점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강점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

원과 힘을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결과적으로 현재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의 상담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치료적 맥락은 강점을 발

견하고 인식하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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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긍정적으로 자기상을 가지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

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

감,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세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 과정이 존재함을, 즉 고등학생의 강점인식

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셋째,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호소하는 고

등학생에 대한 개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높은 수준의 강점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청소년

이 강점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강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

감과 유능감이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므로 심리적 안녕감 형성에 더

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 내적 과정은 심리적 안녕

감 증진을 위한 강점인식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심리

적 안녕감을 갖는 경우,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의 영

향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이 연구는 사춘기라는 과도기와 함께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의 많은 스트레

스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이 보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 기반의 교육,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강점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성격강점의 관점에서 강점의 개념을 적용

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재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강점을 적

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점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연구에 적용하였을

때 청소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강점의 개념에 부합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

으며, 단순히 성격강점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강점 연구보다 청소년 응답자의 강

점에 대한 개념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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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관련 접근의 상담, 교육에 있어서 성격강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능력, 재능에 대한 영역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

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과 대입 준비로 심리적 안녕감에 위

협을 받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은 매우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강점인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고등학

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생은 성

인기로 넘어가기 전 준비단계로 고등학생이 갖는 안녕감은 추후 성인기를 시작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강점 기반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연구에 포함된 표본

의 크기(N=424)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전국의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의 반복이나 대단위 표

본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으로서 강점인식과 자기효능감

은 개인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개인 내

적 요인만이 아닌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

루어졌을 때 심리적 안녕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

들이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

구에서는 오프라인 설문과 직접 관찰,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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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trengths Knowledg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Kang Kyeong Ho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In this study, I tr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rengths knowledge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necessary

data to reconsider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increase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improving

strengths knowledge and self-efficacy.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424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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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ools were the Strengths Knowledge Scale, the 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 and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For

analysis of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Sobel tes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ecuting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trengths knowled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Second, in consequence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trengths knowledg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it was shown that strengths

knowledge significantly explaine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self-efficacy as a partial media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strengths

knowledge and self-efficacy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s been identified. It is hoped

that these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strength-based counseling, education, and

programs to form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self-efficacy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complain of low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trengths Knowledg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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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

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 0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연 구 자 : 강 경 호

※ 설문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연구를 위해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2.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의 자신을 기준으로 솔

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⓵ 남성 ⓶ 여성

2. 귀하의 학년은?

⓵ 1학년 ⓶ 2학년 ⓷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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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인식 척도

▶ 다음 문항의 내용이 본인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잘 판단하

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심리적 안녕감 척도

▶ 아래의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느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

러분이 느꼈던 정도(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강점들을 잘

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

똘히 생각해야만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3
내가 무엇을 가장 잘 하는지 알고 있

다.
1 2 3 4 5 6 7

4 나의 강점들을 지각하고 있다. 1 2 3 4 5 6 7

5 내가 잘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6 7

6 나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 1 2 3 4 5 6 7

7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가 언제 최상의 상태인지를 안

다.
1 2 3 4 5 6 7

번

호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감을 가졌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

고 느꼈다.
1 2 3 4 5

3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1 2 3 4 5

4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5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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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항상 내 자신에 충실했다, 항상 꾸밈없이 자연스러웠

다.
1 2 3 4 5

7
평소대로 지냈으며, 어떠한 것도 과도하게 하지 않았

다.
1 2 3 4 5

8
나의 삶은 가족, 개인 및 학업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1 2 3 4 5

9 목표와 야망을 가지고 살았다. 1 2 3 4 5

10 모든 것들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졌다. 1 2 3 4 5

11 매사에 열의를 가졌으며,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1 2 3 4 5

12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

고 싶었다.
1 2 3 4 5

13 잘 웃었다. 1 2 3 4 5

14 친구들을 잘 웃길 정도로 유머감각을 가졌다. 1 2 3 4 5

15 친구들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었다. 1 2 3 4 5

16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1 2 3 4 5

17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다. 1 2 3 4 5

18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리

할 수 있었다.
1 2 3 4 5

19
어려움 없이 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

었다.
1 2 3 4 5

20 매우 침착했다. 1 2 3 4 5

21 최대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1 2 3 4 5

22 내 자신이 평화로웠으며, 기분이 좋았다. 1 2 3 4 5

23
인생이 흥미롭다고 여겨서 매 순간을 즐기기를 원했

다.
1 2 3 4 5

24 도덕성은 괜찮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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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

게 할 수 있다.
1 2 3 4 5 6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4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최선의 해결책

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6

5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

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6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잘 처리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1 2 3 4 5 6

8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1 2 3 4 5 6

10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6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

호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건강하고 최상의 상태라고 느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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